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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한글날 문예 행사 개최

-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체험하다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교장 김명환)는 10월 30일(금),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리고 우리말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한글날 문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등부와 고등부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관심사를 고려하여 다채로운 체험 부스와 

문예 대회로 구성되었다. 중등부는 한글 도장 편지쓰기, 한글 종이접기, 우리말 

겨루기 등 10개의 체험 부스에 참여하며 한글을 즐겁게 경험했고, 고등부는 산문 

창작, 운문 창작, 시화, 주제 말하기, 시낭송, 미디어 비평 등 6개 부문에서 자신의 

창의력과 표현력을 발휘했다.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말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중등부, 열 가지 체험 활동으로 한글을 즐기고 우리말의 소중함을 배우다

7~9학년 학생들은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을 이해하고 우리말을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10개의 체험 부스에 참여했다. 각 부스는 한글과 우리말을 

놀이, 예술, 신체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우리말 극장’에서는 한글 창제의 과정과 우수성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며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과 가치를 이해했다. ‘우리말 겨루기’에서는 맞춤법과 한글 

창제에 관한 퀴즈를 풀며 우리말에 대한 지식을 겨루었고, ‘훈민정음 

한마당’에서는 탁구와 제기차기, 투호, 딱지치기, 윷놀이 등 전통 놀이와 운동 

경기를 즐기면서 외래어와 외국어 대신 우리말을 사용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또한 ‘천지인 뜀뛰기(한글 펌프)’에서는 제시된 글자에 맞춰 천지인으로 구성된 

글자판을 밟으며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익혔다. ‘한 호흡에 말하기’와 ‘몸으로 

말해요’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문장을 한 호흡에 빠르게 읽거나 몸짓으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표현하며 친구들과 협동하는 즐거움을 나누었다.

이 밖에도 ‘한글 도장 편지쓰기’에서는 자모 스탬프로 편지를 꾸미고, ‘한글 

종이접기’에서는 색종이를 접어 한글 자음과 모음을 표현하는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한글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고, 일상 속에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깨달았다.



고등부, 여섯 가지 문예 대회에서 창의력과 표현력을 펼치다

10~12학년 학생들은 ‘산문 창작’, ‘운문 창작’, ‘시화’, ‘주제 말하기’, 

‘시낭송’, ‘미디어 비평’ 등 여섯 부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했다. 각 부문은 

학생들이 주어진 글감이나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개성 있게 표현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언어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산문 창작’ 부문에서는 제시된 글감에 따라 일정 분량 이상의 산문을 작성하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운문 창작’ 부문에서는 글감에 

어울리는 주제와 표현 방법을 구상하고, 창작 의도와 표현상의 특징을 담은 창작 

계획서와 함께 작품을 완성했다. ‘시화’ 부문에서는 제시된 여러 편의 시 가운데 

한 편을 선택하여 시의 정서와 주제를 그림으로 재해석하며 문학과 미술이 어우러진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발표와 표현 활동도 이어졌다. ‘주제 말하기’ 부문에서는 제시된 여러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중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했으며, ‘시낭송’ 

부문에서는 마음에 드는 시를 골라 배경 음악과 그림,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작품의 

정서와 감동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미디어 비평’ 부문에서는 미디어를 시청한 

뒤 일정 분량 이상의 비평문을 작성하며 미디어에 담긴 내용과 관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학생들은 글쓰기와 말하기, 예술적 표현, 비판적 사고를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한글날 문예 행사는 학생들이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말을 활용하여 생각과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한글과 

우리말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며 

사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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